
7 함께
축복하기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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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송구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 11:12)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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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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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 8~17)

금촌교회� /� 2023년� 9월� 3일  No. 033

1 함께
찬양하기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 400장)

1)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2)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3)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후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반주음원QR

2 함께
본문 읽기 신명기 11:8~12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

리라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

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부모와 함께 자신의 집
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할머니를 향
해 “할머니, 할머니는 왜 우리가 떠날 때까지 현관에 서 계세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린 손녀의 질문이 귀엽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음 그
건 손님을 배웅하는 예의란다. 네가 소중한 손님이기 때문에 네가 떠날 
때까지 너를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할
머니의 대답을 들은 어린 손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할머니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할머니의 가족
인걸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품에 꼭 안아주며 “그래 
맞아, 사랑스런 내 가족이지. 그래서 널 배웅하는 것은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를 내 눈과 마음 안에 담아두기 위해 더 
오랫동안 너를 바라보는 거야. 그 이유는 물론 이 할머니가 너를 지극
히 사랑하기 때문이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다라쉬(ָּׁשרד)’는 ‘지켜보다’ 혹은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라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
게 알려주시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용기백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에� 들
어가서�그것을�차지할�것이며

②�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하여�
그들과� 그들의� □□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과� □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①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껴
본 경험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②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지 12절에서 해답을 
찾고, 그 안에 담긴 신앙적 의미에 대해 나눠봅시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 
땅과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며 이 두 땅은 서로 다른 땅
임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의 물을 
활용하여 쉽게 농사를 지으며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라 하였
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임을 가
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
러서 너희들을 돌보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가르쳤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
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
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면 진실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정
신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을 돌보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진실로 하나님

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